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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녀(중국가운데)

원가빈(베트남오른쪽)

한국에서 18번째 추석을 맞이한다는 원가빈

(여 35 베트남출신)씨는명절마다담양시댁에

서한국과베트남문화를잇는문화전도사가된

다.남편가족뿐아니라베트남친구가족들까지

15명이모여음식을나누고송편도빚으며보내

길6년째.원씨는한국와베트남문화를자연스

럽게교류하고융합하는장이라고소개했다.

원 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베트남 친구들과

그가족들이명절에갈데가없어외로워하니까

시댁에데려갔다며 지금은어머니가친구들에

게용돈도주고반찬도챙겨주고딸처럼돌봐주

신다. 담양 시댁에서 친구들과 함께 외로움도

달래고여행하듯시간을보낸다고말했다.

원씨는한국문화에도완전히적응했다. 죽

순,고사리등나물반찬뿐아니라시어머니가

담근김치,밤이면마당에서삼겹살도굽고밤

구워먹는맛도일품이라는것이다.

원씨는 며느리들은명절이부담되고식구

들세끼챙겨야하는게힘들기도하지만쌀국

수,튀김같은베트남음식을대접하면다들좋

아한다며 특히솔잎을깔고찌는송편을좋아

한다. 잡채, 갈비뿐만아니라참기름냄새가

득한송편이정말맛있다.올해도친구들과함

께 시댁에서 건강하고 풍성하게 보낼 생각에

설렌다고말했다.

박선녀(여 43 중국)씨도이번명절을중학

교2학년딸과초등학교6학년아들과함께보

성군의 시댁에서 보낼 예정이다. 박 씨는

2011년한국으로와서결혼해14년째한국추

석을맞고있다.올해는긴연휴에가족들과보

성 근처를 드라이브하며 해변가 여행도 만끽

하고, 미뤄왔던시댁집수리도돕는등계획

을세웠다.

박씨에게한국명절은낯설었다.박씨는 중

국에서는차례를지내지않아처음한국에왔

을때차례상문화가낯설었고,결혼하고처음

성묘를가는데큰산에시댁어르신들의묘가

모여있어서놀랐다고말했다.

박씨는 명절이면 중국에 있는 친정 식구들

이더그리워진다.마지막으로중국에갔던것

도벌써6년전이다.

박씨는 명절에는비행기비용도비싸고평

일에는일을하기때문에중국에가기쉽지않

다며 부모님과화상통화로만안부를주고받

아많이아쉽다. 부모님이건강하고, 우리아

이들이하고싶은일잘할수있길늘바란

다고보름달에소원을빌어볼까싶다고

말했다.

2007년에온감수진(여 39 캄보디

아)씨는 오랜만에 캄보디아 가족들

과 함께하는 추석을 맞게 됐

다. 올해 캄보디아에서 따

로떨어져사는남편

이 이달 한국에

들어오게 됐

고, 화

순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여동생도 불러

함께명절을즐기기로했다는것이다.

감씨는 캄보디아에서 명절에는 보름 동안

사원에가서스님께인사하고음식도나눠먹

는다며 한국에서도가족들끼리모여부모님

을찾아뵙고,전통음식을해먹고차례를지내

는풍습이비슷하다고말했다.

감씨는 캄보디아 가족들과 한국 명절 문화

를나누고싶다는소망도내비쳤다. 감씨에게

는식구들과함께윷놀이를하고,송편을만들

어먹었던2009년추석이가장인상깊게남아

있다. 최근에도그는나주드림스타트에서아

이들과 학부모들과 모여 알록달록 송편을 만

들기도했다.

그는 이번추석에는가족들이모이면한국

명절음식과캄보디아음식을함께해먹을생

각이라며 우리가족모두가건강하고무탈하

게잘지낼수있도록보름달에소원을빌생

각이라고말했다.

수험생모드에돌입하는경우도있었다.지

난 2022년한국에온찌어쩜라은(28 캄보디

아)씨는올해한국에서맞는네번째추석을맞

아법무부공식교육과정인 사회통합프로그

램 5단계공부에온힘을쏟겠다는각오다.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서 금형 조립과

가공일을하는그는틈틈이한국어를배우며

적응해왔다. 공장용어조차몰라메모하며외

웠던 그는 최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획득한데멈추지않고한단계더높은목표를

향해달리고있다.

찌어쩜라은씨는 한국어를더잘하고싶고,

한국문화에더스며들고싶다며 올해는한국

어공부에집중하며보름달에꼭합격소원을

빌겠다고웃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더욱 그리운

연휴를보내게됐다는이도있었다. 광주시립

발레단 발레리노 출신인 벨릭(49 러시아)씨

는올해긴추석연휴를앞둔그는고향을생각

하며아쉬움과속상함이가득하다.

벨릭씨는 30년 넘게 한국에살고있는만큼

한국이 제2의고향 그이상이지만명절만되

면 러시아의 가족들이 떠올라 그리움이 더욱

커진다고한다. 올해처럼휴일이길면러시아

에다녀올법도하지만,전쟁이한창이라갈엄

두조차내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그는 명절에는역시가족들이함께모여시

간을보내는게가장행복하다.하지만요즘엔

다흩어져살아한자리에서만나기가쉽지않

다며 명절이면해외여행을가는문화로바뀌

어버려서아쉽다. 가족들과모여서북적거리

는모습을더많이보고싶다고아쉬워했다.

이어 올해는장모님과처가식구들을만나

러부산에가서추석을보낼생각이다고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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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어쩜라은

(캄보디아)

벨릭(러시아)

감수진(캄보디아)

차례음식등전통비슷

가족모두건강하고무탈하길

찌어쩜라은(캄보디아)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목표

보름달에합격소원빌어요

벨릭(러시아)

긴연휴고향에못가아쉽지만

처가식구들과함께해서따뜻

원가빈(베트남)

베트남친구들과시댁에모여

외로움달래고여행하듯보내

박선녀(중국)

명절음식손님맞이힘들지만

북적북적명절분위기좋아요

다른문화,같은달빛…추석은모두의명절이죠

광주전남에살고있는외국인들에게도 민족대명절 추석이찾아왔다.

이들은올추석시댁식구들과함께모여송편을빚고, 차례상을차리는등한국문화를함께

즐기는것은물론,고향의가족들과영상통화를하며안부를나누고고향음식을만들어한국가

족들과나누며, 추석보름달에건강과행복을빌겠다는등저마다방식으로추석을맞겠다면서

기대에부풀어있었다.

광주전남거주외국인들 민족대명절 추석나기

감수진(캄보디아왼쪽)


